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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독감, 우울, 자
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실
험 연구이다. C북도 G군에 거주하는 자 중 75세 이상 후기 노인 대상자 6명으로, 2016년 9월26일~12월 
17일까지 총 10주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울
감은 프로그램 적용 이후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은 후기 노인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후기 노인, 인지기능,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

  Abstract : This study is a quasi-experimental of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o verify the 
effects on lonelin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when conducted the cognitive function enhancement 
program for elderly people over 75 years old. It was carried out on 6 persons living in C North G 
Country who was subjected to elderly people over 75 years old for 10 weeks from September 26, 
2016 to December 17,2016 in order to compare changes in lonelin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had noticeably decreased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ly 
improved with the program. Thus, the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 is thought to carry benefits as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decrease in depression and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in old-old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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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특히 우
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
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6년에 
13.2%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21.1%로 초고
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와 
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
질환의 증가, 치매노인의 증가 등의 신체적 문제
와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사회적 고립, 
우울 및 자살 등의 정신ㆍ심리적 문제, 경제 활
동의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의 다양한 사
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
  정신ㆍ심리적 측면에서의 문제 중 고독감은 노
인의 4고(苦) 중 하나로, 역할의 상실, 경제적 능
력의 상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한계, 신체 질환
으로 인한 자율성과 독립성의 제한, 가까운 사람
들의 사별 등으로 인해 다른 어떤 생애주기보다
도 고독감이 깊거나 만성적일 가능성이 크다
[3,4]. 노인의 고독감(외로움)은 그 자체만으로 끝
나지 않고 노인 자신에 대한 가치, 노화된 신체
의 건강행위 등과 연관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5], 우울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노인자살이라는 사
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하였다[3,4]. 2014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자살생각 이유로 외로움(13.3%)
이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다음
인 세번째로 나타났으며[6] 고독감이 있는 노인
이 없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 가능성이 64%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그러므로 노인의 고
독감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책방안을 모색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뇌도 노화가 
진행되어 신경전달물질의 부조화 및 호르몬의 변
화에 의한 정서변화로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8] 실제로 노인인구의 약 20～
50%가 우울증이 나타날 정도로 노인의 가장 흔
한 건강문제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9].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6], 전체노인의 33.1%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
우자가 없는 노인이, 저학력일수록, 소득이 낮을
수록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기능 정도가 낮아짐에 따

라 우울의 정도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
다고 하며, 우울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여 치매로 이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 또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
다[10].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건강약화, 
경제력 저하, 소외감, 고독감, 자아존중감 저하 
등의 신체 및 사회적 상실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11].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
며 이는 스스로를 좋아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수
용한다[12].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여 해
결에 적극적이며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13].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지기능
이 높고, 인지기능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질환은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
고 있는 치매 유병률은 65세부터 5세가 증가할 
때마다 10%씩 증가하여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약 50%의 치매 유병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수가 2012년 약 54만명에
서 2030년에는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
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치매 전 단
계인 경도인지장애는 27.82%로 65세 이상 노인
의 1/4 이상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5].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는 의사소통 및 사회
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고립감이나 
우울을 가중시키며[16],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로 
여겨 자아존중감이 상실된다[17]. 또한 인지기능
의 저하로 발생되는 치매는 노인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파괴하고 부양가족에게도 심각
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주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18,19]. 이처럼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화과정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향상시키기 위해 치매 고위험군
(인지저하자, 배우자가 없는 만 75세 이상자, 만 
75세 이상자)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을 유지ㆍ증진
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무엇
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노령화 인구가 급증함에 따
라 정상노인들의 인지기능을 활성화하고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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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지장애를 초기에 예방하는 것에 관심을 기
울이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중재들이 시작되었으나[20] 대부분 65세 
이상의 대상자를 한 곳에 모여 집단으로 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보는 연구로 개인별 방문
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며 더욱 75세 이상 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관, 마을회관, 노인정 등
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 인
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그들의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봄으로써 지역사회 내 
인지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1.2.1.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이 후기 노인의 고

독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2.2.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이 후기 노인의 우

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2.3.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이 후기 노인의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이 후기 노인
의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실험 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C북도 G군에 거주 중인자로 75세 후기 노인이
며 배우자가 없고 거동이 불편하여 복지관, 보건
진료소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노인 중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설명을 
듣고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총 10명 중 설문지 응답에 거부의사를 밝힌 4명

을 제외한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훈련 받은 연
구 진행자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윤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를 직접 읽어 주고 대상자의 생각이나 느낌에 해
당되는 곳에 답변을 하면 받아 작성하는 형식으
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있어 소요되는 시
간은 1인 10~15분 정도였다. 

2.3. 연구도구

  2.3.1. 고독감
  본 연구의 고독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 Cutrona[21]가 공동으로 개발한 UCLA 
고독감 척도로 김교현, 김지환[22]이 번안하여 신
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UCLA 고독 척
도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긍정적 문항 10개, 
부정적 문항 10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
위는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계수
는 .94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였다. 

  2.3.2. 우울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ikh와 Yesavage[23]이 개발한 GDS Short 
Form을 기백석[24]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이하 
GDSSF-K)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예, 아니오
로 답하는 양분척도이며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2, 7, 8, 11, 12번의 5문항은 역문항으로 
‘아니오’을 ‘0’점으로, 그 외 나머지 문항은 ‘예’를 
‘0’점으로 채점하였다. 총점은 15점 만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상태가 심하다고 보고 있다. 
대개 5점 미만이면 정상, 5~9점이면 우울의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며, 10점 이상이면 거의 우
울증으로 진단한다. 도구 표준화 연구 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88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였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25]의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를 전병재
[26]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
문항 5문항과 부정문항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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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
시 Cronbach’s α 계수는 .85 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26일~12월 
17일까지 총 12주 소요되었다. 자료 수집 절차는 
C북도 G군 보건소를 통해 75세 이상 후기 노인
으로 배우자가 없으면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 
및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 1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윤리에 대해 설
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진행 
전 일반적 특성,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10주간의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주 1회, 50
분간/1회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고독
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5.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구성

  2.5.1.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보조자의 훈련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은 손과 눈의 협응력 증
진 및 소근육 활동, 주의력 증진 등 전두엽을 활
성화에 초점을 두고, 19명의 동아리 회원이 문헌
고찰과 간호학과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개발하
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매 주 1시간
씩 6~7인의 한 팀이 준비물 및 진행사항을 논의
하여 예행연습을 하여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
하였으며 주마다 1팀이 2~3명씩 3조로 나누어 
한 조당 대상자 3~4명씩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로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2.5.2.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은 만들기, 종이접기 및 놀이로 구성
되었으며 만들기는 만든 작품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하였고 매 주 색종이 접기를 실
시하여 소근육 활동을 통한 뇌피질 부분을 촉진
시키도록 하였으며 놀이를 통한 성취감과 쾌감과 
흥미를 부여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와 동기 부여를 위해 대상자들이 선
호하는 간식이나 선물을 준비하였다. 프로그램은 

1회 당 50분간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진행방법
은 다음과 같다. 
  1주차는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는 날로 다과
를 준비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하였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만의 
에코백 꾸미기, 치매예방 및 재활요법 중 하나인 
색종이 접기를 실시하였다. 색종이 접기는 매 주 
다른 주제를 잡아서 실시하였고. 이번 주차에는 
물고기 접기를 하였다.
  2주차는 대상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마신 
음료수 병을 이용해 깨끗하게 새척한 후 마 끈을 
이용하여 꽃병을 만들었고, 색종이 접기는 꽃병에 
꽂을 수 있는 꽃을 만들어 꽂았다.
  3주차는 뇌 활성화를 위해 동물을 주제로 한 
가로세로 십자말풀이, 불을 사용하지 않는 비누 
만들기, 새를 주제로 한 색종이 접기를 실시하였
다.
  4주차에는 골판지를 이용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골판지공예, 우주를 주제로 한 색종이 접
기, 예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똑같이 만
들어 보는 칠교놀이를 실시하였다.
  5주차에는 직접 색과 모양을 골라 할 수 있는 
팔찌 만들기, 동물을 주제로 한 색종이 접기, 예
시 그림에서 4주차에 만들어 본 모양을 제외하고 
칠교놀이를 만들어 보았다.
  6주차에는 사탕목걸이와, 곤충을 주제로 한 색
종이 접기, 전 주차에서 실시한 모양을 제외한 
칠교놀이를 실시하였다.
  7주차에는 팝업카드를 만들고 그 안에 편지를 
써 보았고, 마을을 주제로 한 색종이 접기, 전 주
차에서 실시한 모양을 제외한 칠교놀이를 실시하
였다.
  8주차에는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자석을 만들
어 보았고,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색종이 접기
를 실시하였다.
  9주차에는 방문걸이를 만들어서 화장실 등에 
직접 걸어 보았고, 색종이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약과와 사탕 등 간식거리를 넣었으며 칠교
놀이를 실시하였다.
  10주차에는 액자를 만들어 그 주변을 본인의 
취향대로 꾸며보았고, 그 안에 활동하였던 사진을 
넣었다. 또한 그 동안 프로그램 진행에 잘 따라
한 것에 대한 감사와 끝맺음에 대한 인사를 나누
고 작은 화분을 선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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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Activity Content Activity Picture

1 Week

§ First meeting with senior citizens 
(We prepared refreshments and 
introduced our activities.)

§ Drawing on an Eco-bag
§ Paper folding (Fish)

Drawing on an 
Eco-bag

Paper folding

2 Week
§ Making vase and Decorate
§ Paper folding (Flower)

Making vase 
and Decorate

Paper folding

3 Week

§ A cross-word puzzle about 
animal

§ Making a soap
§ Paper folding (Bird)

4 Week
§ Corrugated paper craft
§ Tangram
§ Paper folding (Space)

C o r r u g a t e d 
paper craft

Paper folding

5 Week
§ Tangram
§ Making a bracelet
§ Paper folding (animal)

Tangram Making a bracelet

6 Week
§ Making a necklace with candy
§ Tangram
§ Paper folding (insect)

Making a necklace Paper folding

Table 1.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s activity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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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Activity Content Activity Picture
with candy

7 Week
§ Tangram
§ Making a Pop-up card
§ Paper folding (house, cars)

Making a Pop-up 
card

Paper folding

8 Week
§ Making a refrigerator magnet
§ Paper folding (X-mas)

Making a 
refrigerator magnet

Paper folding

9 Week
§ Making a doorplate
§ Tangram
§ Paper folding (heart box)

Making a 
doorplate Tangram

10 Week § Making a frame

2.6. 자료분석

  수집 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분석 방법
이다. 
§ 인구학적 특성,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사전ㆍ사후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변화

는 비모수 대응분석인 Wilcoxon부호순위검정
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
의 분포는 77세~88세까지로 평균연령은 82.67세
이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66.7%로 많았고 학력
은 무학이 과반수인 50%로 나타났다. 생활비 조
달은 자녀도움이 66.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
으며 경제상태는 보통이 66.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질병은 있다가 50%로 절반으로 나타
났으며 복용약물은 있다가 66.7%로 많았다. 규칙
적인 운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83.3%로 많
았으며 건강상태는 보통이 66.7%로 많았고 건강
하다, 나쁘다가 각각 16.7%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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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6)

Variable Categories N(%) M±SD

Age

77 1(16.7) 82.67±3.67

81 1(16.7)

82 1(16.7)

84 2(33.3)

88 1(16.7)

Religion
Yes 4(66.7)

No 2(33.3)

Education

No education 3(50.0)

Graduated elementary school 1(16.7)

Dropping middle school 1(16.7)

Graduated high school 1(16.7)

Source of living expenses
(Multiple responses)

Pension or severance 1(16.7)

Govement funds, senior pension 2(33.3)

Aid from children 4(66.7)

others 2(33.3)

Economic status

High 1(16.7)

Medium 4(66.7)

Low 1(16.7)

Use of medication Yes 4(66.7)

No 2(33.3)

Presence of disease Yes 3(50.0)

No 3(50.0)

Regular exercise Yes 1(16.7)

No 5(83.3)

Health status Good 1(16.7)

Moderate 4(66.7)

Bad 1(16.7)

                                                     
Table 3. Loneliness, depression, self-esteem pretest-posttest program intervention

Variables Pre-Post M±SD z p

Loneliness

(20~100)

pre-test 58.50±19.13 -0.734 0.463

post-test 56.67±12.63

Depression

(0~15)

pre-test  8.50± 5.54 -1.997 0.046

post-test  5.00± 3.52

Self-esteem

(10~50)

pre-test 31.67± 6.65 -2.207 0.027

post-test 36.17±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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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독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중재 전후 차이

  본 연구는 표본수가 적어 대응분석인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독감은 사전에 비해 사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변화하지 않았으나(p>0.05), 우울과 자아존중
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5). 
즉 우울감은 프로그램 적용 이후 의미 있게 감소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는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이 지역사회 
후기 노인의 고독감과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인지기능향상프로
그램은 손과 눈의 협응력 증진 및 소근육 활동, 
주의력 증진 등 전두엽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것으로 지역 내 후기 노인의 고독감, 우
울, 자아존중감 향상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으며 75
세 이상인 후기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복지관 
및 보건진료소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
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노인 10명 중 설문지 응
답에 거부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6명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 전 조사, 2016년 9월 26일~12월 
17일까지 주 1회 50분씩 총 10회 프로그램 시행, 
프로그램 종료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고독감은 사전에 비해 사후
가 다소 감소됨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박
유선[27]의 5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의 결과와 비슷
한 결과이나 본 연구의 인지기능 프로그램과는 
다르지만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갖고 
연구한 김문영, 정현희[28]의 연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29]와 기공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30]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가 손과 같은 소근육 활동을 통한 
미술 작업을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였으므로 
박유선 연구의 그림그리기 프로그램과 같은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상반된 결과를 보인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대상자에게 찾아가 개인

별 활동이 아닌 집단별 활동으로 대상자들이 한 
곳에 모여 같은 시간동안 같은 활동과 동작을 통
해 서로 교류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고독감이 감소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는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 대
상자였던 반면 다른 선행연구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으로 연
령이 많을수록 고독감이 날로 증가되어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독감은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가 결여됨으로써 나타나는 
주관적 경험으로[31], 선행연구에서 고독감은 우
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노인자살, 
치매발병률 증가 등 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독감 감소를 위해 사회
적 관계망 확충과 집단별 신체적 활동 등의 다각
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은 프로그램 적용 이후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5). 이는 본 연구 대상
자와 같이 후기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2회 90분간 9주 인지기능강화 프로
그램을 실시한 신현욱, 백용매[32]의 연구와 주 1
회 8주를 실시한 조정민[33]의 연구, 2시간씩 10
회기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김영경, 김
혜리[34]의 연구, 주2회 60분간 24회기를 실시한 
이민수, 송낙훈[3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울은 노인에게 일어나기 쉬운 부정적인 감정이
지만 중재가 가능하기에 노인 간호에 있어 중요
한다고 할 수 있다[20]. 또한 본 연구는 위의 선
행연구들이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과 달
리 거동이 불편하여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
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대상자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75세 후기 노인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 개인
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우울이 감소되
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
면[6],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60.2%)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27.6%)보다 우울증상률이 두 
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프로
그램 시행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프로그램 적용 
후 의미 있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이 치매 고위험군인 경
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인지강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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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적용한 김명숙, 임경춘[36]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12]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
을 탐색하며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및 불
안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며 고립되어 
살아간다고 하였다[37]. 본 인지기능향상 프로그
램은 종이접기, 만들기 등의 손가락 활동을 통해 
대뇌피질을 자극하여 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
력을 증진시키는 역할과[16]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완성해 봄으로써 성취감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품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진행자의 칭찬이 대상자에게는 자신감 형
성에 도움이 되어 자아존중감 향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은 후
기 노인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C북도 G군의 지역사회 노인 중 배
우자가 없으며 75세 이상인 후기 노인으로, 거동
이 불편하여 복지관 및 보건진료소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노인
을 대상으로 예비 간호사인 간호학과 학생들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얻은 효
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우울감이 감소하였으며 자
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내 
후기 노인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
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개선
할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표본수가 적어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추
후 연구 시 더 많은 표본수가 필요하다.

  둘째,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대조군이 없어 
추후 연구 시 대조군을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후 관리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지속성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에 대한 인지기능의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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